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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Lazarus et al.의 스트 스 이론을 기 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스트 스 

인지)와 심리  학 ( 처행동)의 련성을 확인하는데 목 을 두었다. 통계분석에는 상자의 연령, 학력, 

수입, 아내의 연령, 국 , 결혼지속기간,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  심리  학 에 모두 응답한 271명

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분석방법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를 독립변수, 아내에 한 

심리  학 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한 합도  변수 간 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 다. 그 결과, 모형의 합도 지수는 CFI=0.909, RMSEA=0.057로 통계학  

허용기 을 충족시켰다. 변수 간 련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가 심리  학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심리  학 를 방

하기 해서 남편의 스트 스 리에 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아내학대∣심리적 학대∣생활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based on the Stress theory 

of Lazarus et al. Data from 271 subjects that answered to all questions regarding the subjec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in statistical analyses. To analyze the data, a study model was 

set using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for the dat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ere review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goodness-of-fit index of the model 

satisfied the statistical acceptable standard with CFI=0.909 and RMSEA=0.05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dicated that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for management of the husbands' stress in order to prevent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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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경을 월한 인구이동이 로벌화 사회로의 진

을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노동, 유학, 이민, 

결혼, 방문 등 다양한 목 을 가진 인구 유입  유출이 

보편화된 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20여 년간 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두드러지

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013년 재,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25,963건)가 체 혼인건수(322,807건)의 

8.7%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제결혼 비 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국제결혼의 

29.5%)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국제결

혼의 70.5%)이 압도 으로 높은 상황이다[1]. 이러한 배

경에는 성비 불균형과 독신여성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한국인 남성이 아시아 국 의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

이하게 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이 노동이

주보다 해외로의 근이 용이하며 법 으로 안정된 체

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2].

이와 같이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한국

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등장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구성

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

국어 사용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부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오해

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3].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아내학 (wife 

abuse)  살해, 가정폭력, 경제  빈곤 등과 같은 소식

이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4-6]되면서 다문화가족 내 

갈등과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상

황에 이르 다. 이러한 상황에 해 UN인종차별철폐

원회와 여성차별철폐 원회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지 하며 한국 정부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 마련을 구하 고, 캄보디아와 필리핀 

정부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해 잠정 인 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학 유형에 있어서 신체  학 뿐만 아니라 심

리  학 의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몇몇 행정기 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다문

화가족의 가정폭력이 단지 신체  폭력에 한 개입뿐

만 아니라 정서 , 언어  폭력과 같은 심리  학  차

원에서도 살펴 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아내  31.0%가 지

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모욕 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 다[7]. 한 여성가족부 조사(2010)에서는 결

혼이주여성의 49.1%가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 있다고 응답하 고, 그  21.5%가 남편으로부터 

정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심리 , 정서 , 언어

 폭력 수 이 간과할 수 없는 수 에 있음을 알 수 있

다[8]. 이러한 심리  학 는 신체  학 처럼 행 가 

분명하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과 달리 언어폭력, 박, 

비난, 무시, 강요 등 행 의 범 가 폭넓고, 학 와 피학

 당사자 외에는 제 삼자를 통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에서 피학 자에게 있어 심리  학 가 신체  학   

만큼이나 는 그보다 더 일 수 있다[9]. 한 심

리  학 는 신체  학  못지않게 피학 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데 이를테면, 언어  폭력만으로도 피학 자의 심리  

안녕감을 해하거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11].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는 학 를 당한 당사자의 신체 , 정신  

손상이나 사회  부 응 문제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나아가 그 자녀에게도 폭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는 에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2].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를 방하기 한 개입이 시 히 요구되며 무엇보

다 심리  학 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구체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과 계를 실증 으로 다루는 연구에서는 보통 이

론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의 계를 도출하여 구체

인 가설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 와 련하여 

발생 원인을 탐색하고 있는 표 인 이론으로 

Lazarus et al.(1984)가 제시한 스트 스 인지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스트 스란 개인과 개인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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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환경간의 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상황

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가와 같이 개인의 인지  

평가가 개인의 처행동(coping)에 한 선택을 규정하

게 되고, 나아가 개인의 심신 건강에 향을 미치는, 일

련의 인과과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처

(coping)란 생각, 모색, 선택, 포기와 같은 내 인 활동

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것

으로 스트 스 상황에서의 압력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

력을 의미한다[13]. 아내학 를 이 이론에 입해 보면, 

개인이 스트 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스트 스로 

인한 압력을 처리하기 해 다양한 처행동을 선택하

게 되는데 그러한 처행동의 하나로 학 행 를 들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 남편은 문화 , 정서 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와의 생활 속에서 아내로부터 겪

는 여러 스트 스 요인을 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 아내에 한 부정 이고, 공격 인 형태의 

행 를 취하는 것으로 처한다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아내학  발생 원인에 해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방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Lazarus et al.(1984)의 스트 스 인

지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한 스

트 스(스트 스 인지)와 심리  학 ( 처행동)간의 

련성을 밝히는데 목 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학 발생의 원인을 일련의 인과 계 

속에서 살펴본 이론  Lazarus et al(1984)의 스트 스 

인지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이론을 기 로 아동학

, 노인학 , 아내학  등의 발생 원인에 해 실증

으로 검토한 연구 성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  아동학 의 발생과정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Hillson et al.(1984)은 스트 스 인지이론을 응용하여 

부모가 일상 인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아

부담  스트 스를 비롯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의 

행동에 한 부정 인 인지가 자녀에게 부 한 행동

(maltreatment)을 유발시킨다고 하 다[14]. 이후에도 

Hillson et al.(1984)의 자녀학  발생과정모델이 다른 

학자들을 통해 문화권이 다른 부모들을 상으로 검증

되었다[15][16]. 다음으로 스트 스 인지이론에 노인학

를 용한 연구로서 柳漢守 외(2007, 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수발자의 수발 부담감이 심리 , 신체 , 방임과 같

은 형태로 표출된다는 인과 계에 해 검증하 다

[17][18]. 한편, 아내학 에서도 동(同)문화 가정을 상

으로 스트 스 이론을 채용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Farrington(1980)은 남편이 자신의 스트 스를 완화시

킬 수 있는 한 처방법을 못 찾게 되었을 경우, 아

내에 한 학 행 를 선택하게 될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 다[19].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학 를 하게 되는 원

인으로 직무나 경제 인 상황으로 인한 스트 스에 원

인을 두고 있는 연구들[20-22]도 있는데 이에 해서는 

일 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스트 스와 학 의 련성을 살펴 본 기존의 

연구들, 특히 아동학 와 노인학 에서는 스트 스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양육이나 수발 그 자체에 한 부담

감뿐만 아니라 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의 문제행동과 

같이 상자가 가진 성격이나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해 

양육자 는 수발자가 스트 스를 느끼게 됨으로써 상

에 한 학 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16][17].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고려할 때, 다

문화가족 남편의 스트 스 구성내용으로 일상 인 가

정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내의 성격이나 행동으

로 인한 부정  감정의 측면, 즉 아내로부터 받는 스트

스의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아내학 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내학 가 다차

원 이면서 포 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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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3년 UN의 여성에 한 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는 "여성에 한 폭력은 사 , 공  역에

서 일어나는 여성에 한 신체 , 성  는 심리 인 

과 고통을 주는 행 , 는 그러한 험성이 있는 

행 로, 그러한 행 의 , 강제 는 자유의 일방  

박탈 등 젠더에 기 한 모든 폭력행 "로 규정하고 있

다[23]. Straus et al.,(1996)은 학 를 충, 심리  공

격, 신체  폭력, 성 억압, 상해 등 5 역으로 살펴보

고 있고[12], 김오남(2006)은 심리  학 , 신체  학 , 

성  학 의 3 역으로 구성하 다[24]. 이들 가운데 심

리  학 는 신체  학 보다 선행하여 나타나고, 장기

으로 볼 때, 심리  학 가 신체  학 보다 정신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25-27]

을 고려한다면 심리  학 에 한 악  방은 매

우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학 는 

정서  학  는 정신  학  등으로도 표 되고 있으

며, 심리  외상을 가져다주는 언동을 하는 것, 를 들

어 언어폭력  공갈, 무시  거부 등을 포함하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27].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아내학  연구는 주로 실태조

사  사례보고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4][7][28],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언어능력, 남편의 아동기 

학 경험이나 알콜 의존 등의 변수를 가지고 학 와의 

련성을 검토한 연구[29]를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아

내에 한 심리  학 를 다룬 학술 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기존의 

아내학 에 한 연구들은 주로 남성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 을 두고 있다. 이는 아내학 를 주로 신

체  학 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여성 학 피해자에 한 지원이나 로그램 개

발  실행의 시 성 때문에 연구 상의 이나 연구

주제가 주로 다문화가족의 아내 는 아내의 신체  폭

력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한 

실태조사  학술논문들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아내에 

한 심리  학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 가해자의 아내학 와 그 원인

에 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여 하고 효과 인 개

입 방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겠다. 1998년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 등에 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피해

자보호 등에 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남성가해자에 

한 연구들[30-32]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들은 주

로 개입 로그램의 개발연구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어 가해자의 학 행 에 한 발생 원인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남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가족의 생활에 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다. 이 조

사에서는 충청남도 16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

화가족의 한국인 남편 1,000명으로 하 다. 설문지는 각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를 통해 배포  

회수하 고, 각 센터의 책임자가 조사 상자에게 설문 

목 에 한 설명  조사에 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

하여 이에 동의를 한 남편이 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진

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545부(회수율 54.5%) 고, 

분석에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해 필요한 변수에 모

두 응답한 271부(유효응답율 49.7%)가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는 다문화가족 남편에 

한 상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 로 작성된 것이

다. 구체 으로는 '아내와의 계에 한 스트 스(5문

항)', '아내의 학 행동에 한 스트 스(4문항)', '아내

의 능력에 한 스트 스(4문항)', '아내의 성격에 한 

스트 스(3문항)' 등 4 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 다.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는 4요인 2차 요인 모형으

로 설정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Likert방식의 4

 척도(0 :  그 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3 : 매우 

그 게 느낀다)로 측정하 다. 즉 수가 높을수록 아

내에 한 스트 스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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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속변수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남편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는 남편에 한 상담 

경험  기존의 연구들을 기 로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5문항)', '언어  폭력(4문항)' 등 2

역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남편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는 2요인 사교모형으로 설정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Likert방식의 3  척도(0 : 지 까지  

없었다, 1 : 드물게 있었다, 2 : 자주 있다)로 측정하

고, 분석 시에는 '지 까지  없었다'를 '0 : 없

다', '드물게 있다'와 '자주 있다'를 '1 : 있다'로 변환

하여 사용하 다. 즉 수가 높을수록 아내에 한 심

리  학  빈도가 잦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2.3 통제변수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와 심리  학  간의 

련성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자 부부의 연령차, 남편의 

월수입,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3][33].

3. 자료분석방법
분석 로그램으로는 SPSS12.0J for Windows와 

M-plus2.14를 사용하 고,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  자료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하

여 주요변수에 한 기술통계치를 구하 다. 이어 남편

의 아내에 한 스트 스와 심리  학 , 각각의 측정

척도에 한 구성개념타당성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와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신뢰성

계수를 통해 내 합성을 확인하 다. 구성개념타당

성의 경우,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 측정척도는 

앞서 언 한 4요인(아내와의 계, 아내의 학 행동, 아

내의 능력, 아내의 성격)을 1차 요인,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를 2차 요인으로 하는 2차 요인모형으로 설

정하 고, 심리  학 에 한 측정척도는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 언어  폭력을 각각의 요인으

로 하는 2요인 사교모형으로 설정하여 검토하 다. 각 

요인구조모형  인과 계모형의 데이터에 한 합

성은 상 계수의 경우, 사분상 계수(tetrachoric 

correlation)와 다분상 계수(polychoric correlation)로 

구했고, 추정법은 WLSMV(Weighted Least Square 

parameter estimates using a diagonal weight matrix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mean-and 

variance-adjusted chi-square test statistic)법을 채용

하 다. 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해 합도 지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수치를 확인하 다. 일

반 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이하이면 그 

모형이 데이터에 합한 것으로 단한다[34]. 분석모

형의 표 화계수(경로계수)에 한 유의성은 비표 화

계수를 표 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치가 1.96 이

상(5% 유의수 )을 나타내면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

고 단하 다[35].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조사 상자의 속성은 [표 1]과 같다. 먼  남편의 연

령은 평균 42.3세(표 편차 6.0, 범  27∼64세), 아내의 

연령은 평균 27.5세(표 편차 5.9, 범  19∼58세)로 나

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나이차는 평균 14.8세(표 편차 

6.6, 범  14∼33세) 고,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3.9년(표

편차 3.0, 범  13개월∼17년 1개월)이었다. 남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166명(61.3%)

이었고, 다음으로 ' 학교 졸업'이 72명(26.6%)을 차지

하 다. 남편의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126명

(46.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85명

(3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내의 출신국은 '베트남'

이 141명(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국'과 '필

리핀'이 각각 44명(16.2%)을 차지하 다.

2.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균득점 산
출결과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

와 아내에 한 심리  학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

성  평균득 을 산출하 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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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타당도 신뢰도
평균득
M±SD(range)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CFI=0.936
RMSEA
=0.098

Cronbach's 
ɑ =0.942

6.5±8.1
(0-48)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CFI=0.993
RMSEA
=0.041

KR-20
무시 또는 차단 0.832 1.0±1.5

(0-5)
언어 폭력 0.646 0.6±1.0

(0-4)

먼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의 구성개념타당

성을 확인하기 해 '아내와의 계에 한 스트 스', 

'아내의 학 행동에 한 스트 스', '아내의 능력에 

한 스트 스', '아내의 성격에 한 스트 스'를 1차 요

인,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를 2차 요인으로 하

는 4요인 2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한 후 데이터에 한 

합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모형 합도 지표인 

CFI=0.936, RMSEA=0.098로 체로 통계학 인 허용

수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척도의 내  

정합성을 확인하기 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ɑ=0.942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 측정척도의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득

을 산출한 결과, 평균 6.5 , 표 편차 8.1, 범 는 0-48

을 보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n=271)
변수 평균±표 편차(범 )

연령 남편
아내

42.3세±6.0(27-64세)
27.5세±5.9(19-58세)

부부의 연령차 14.8세±6.6(14-33세)
결혼지속기간 3.9년±3.0(13개월-17년 1개월)
변수 빈도(명) 백분율(%)

남편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72
166 
11
22

26.6
61.3
4.1
8.1

남편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수입 없음

85
126
40
9
11

31.4
46.5
14.8
3.3
4.1

아내의
출신국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캄보디아

기타(태국, 일본 등)

141
44
44
22
20

52.1
16.2
16.2
8.1
7.4

다음으로 남편의 아내에 한 심리  학 의 구성개

념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2요인 사교모형('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 '언어  폭력')으로 구성한 

후 모형의 데이터에 한 합성을 확인한 결과, CFI= 

0.993, RMSEA=0.041로 통계학 인 허용수 을 충족시

키고 있었다. 이어 심리  학  척도의 내  정합성을 

검증하기 해 신뢰성을 확인한 결과, KR-20 신뢰성 

계수는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이 0.832, 

'언어  폭력'이 0.646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두 요인의 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평균

득 을 산출한 결과,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

단'의 평균득 은 1.0 , 표 편차는 1.5, 범 는 0-5 , 

'언어  폭력'의 평균득 은 0.6 , 표 편차는 1.0, 범

는 0-4 이었다.

표 2. 측정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평균득점 분석결과

 

3.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4요인 2

차 요인모형)를 독립변수, 심리  학 (2요인 사교모형)

를 종속변수, 부부의 연령차, 남편의 월수입, 결혼기간

을 통제변수로 하는 인과 계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합성과 변수 간 련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분석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먼  모형의 데이터에 한 합성을 확인하고자 

합도 지표를 살펴본 결과, CFI=0.909, RMSEA=0.057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변수 

간 련성을 확인한 결과,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에서 심리  학  요인인 '아내와의 계에 한 무

시  차단'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611, 남편의 아내

에 한 부정  감정에서 '언어  폭력'으로 향하는 경

로계수는 0.635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수 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에 해 부정 인 감정을 가

지고 스트 스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아내에게 

심리  학 를 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아내에 한 스트 스와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의 련성을 설명하는 기여율은 

39.8%, '언어  폭력'의 련성을 설명하는 기여율은 

42.0%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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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 가운데 결혼지속기간은 '아내와의 계에 한 무

시  차단'과 '언어  폭력'에 유의한 계를 나타내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심리  학 를 

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 연

령차와 남편의 수입은 스트 스와 학  어느 변수에 

해서도 통계학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 모형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에 한 기 자료를 얻고자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

내에 한 스트 스와 심리  학 의 련성을 검증하

는 것에 목 을 두었다. 분석에는 회수된 545명의 데이

터 , 분석을 해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7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결손치를 추정치로 치환하여 처

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통계분석에 있어서 유효한 

수라고 단하여 271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

뢰성은 통계학 으로 허용 가능한 수 에 있었다는 

에서 각 척도가 일반성을 갖는 척도라고 단하 다.

분석 결과, 첫째, 남편이 아내에 해 부정 인 스트

스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수록, 남편은 '아내와의 

계에 한 무시  차단' 는 '언어  폭력'이라는 심

리  학 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 인지가 남편

의 아내에 한 심리  학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고, 한 스트

스에 처하기 한 방법으로 학 라는 부 한 처

행동을 표출한다는 스트 스 인지이론을 지지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아

내에 한 스트 스라는 부정 인 감정을 해결하기 

해 아내에게 분노를 표 하거나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

으로 학 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남편의 아내에 한 심리  학 는 신체  학 로 

발 할 가능성이 높다는 , 그리고 피학 자의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칠 험성이 있

다는 이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 되어 왔다

[25][26][36]. 한 부부라는 친 한 계에 있어서도 학

는 인권의 측면에서 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 경우에 따라서는 학 가 범죄행 에 상응한 것이라

는 , 나아가 가정폭력은 세  간 달 가능성이 높다

는 [37][38]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아내에 한 스

트 스 리 방법  스트 스에 해 히 처하는 

방법 등과 련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은 남녀 방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남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아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교육 로

그램( 를 들면, 의사소통기술, 분노조 방법, 상호간 

문화이해 등)이나 아내가 스트 스를 효율 으로 처

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도 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 이론 인 측면에서 스트 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social support) 체계의 요성에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족

에 한 사회  지지 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센터는 가정폭력에 

한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서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직 이고, 가장 근

한 문  자원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스트 스 척도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남편의 스트

스 상황을 악하여 이들이 스트 스를 인식하고, 정

인 방향으로 처할 수 있도록 상담 측면에서 기능한

다면 아내에 한 심리  학 로의 진 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는 아내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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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인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조모임 구축과 지원 등 

정서  지원 체계가 조직 으로 마련된다면 부부 상호 

간 이해 증진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학 발생요인을 바탕으로 

정책  고찰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의 방지

와 피해자에 한 복지정책을 정한 가정폭력방지  피

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1997년 12월)을 바탕으로 가

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에 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제정, 2008년 9월 시행) 제 8조에서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피해자에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방지의 책임을 가질 것으로 명

시하면서 이에 한 보호  지원에 한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

주여성에 한 보호  지원을 한 외국어통역서비스

가 마련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

할 것과 법률 등에 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입

장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에 해 명시하고 있다. 한 이

를 근거로 한 지원서비스로서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

긴 지원센터를 설치·운 하여 365일 24시간 이주여성

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  시 는 정보가 필

요할 때, 베트남어, 국어, 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

골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 지원과 

련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 경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

에 연락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이주자

용 쉼터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이들을 해 액 무료

로 숙식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수속, 출국지

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학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면서 이미 학 가 발생한 

이후에 처하는 사후지원이라는 에서 학  방차원

에서의 역할로는 다소 한계 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검증한 학 발생요인인 배우자에 한 스트 스의 

측면에서 부부의 스트 스 리를 심으로 한 학  

방 지원체제로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아내에 

한 심리  학 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

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과 심리  학 의 계성이 유

의하지 않거나 반 로 결혼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신체

 학 의 발생빈도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24][29]. 

이에 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인 검증을 해야 할 필요

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결혼지속

기간의 심리  학 에 한 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는 에서 이를 시한 개입은 큰 효과를 기 하기 어

렵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한 부정  감정과 심리  학 의 련성을 검토하

다. 학문 으로는 스트 스 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

으며 실천 으로는 남편의 아내에 한 스트 스를 사회

복지학 인 측면에서 생활욕구(needs)라고 본다면, 아내

에 한 심리  학 를 방하기 해 남편의 배우자 스

트 스 리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

터를 활용하 다는 에서 모형 설정 시 보다 풍부한 변

수를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

한 결과를 발 시켜 심리  학 에 향을 미치는  다

른 요인, 를 들면, Berkowitz(1993)가 제시한 가정폭력 

진요인모델  가정폭력 진의 직 향요인인 개인

 요인, 즉, 공격성(aggressiveness)  규범과 가치

(Norms and values), 자존감(Self-esteem level), 사회  

기술(Level of social skills), 음주습 (Drinking habits)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인과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9]. 더불어 스트 스와 학 를 완화 는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  지지(social support) 요인을 투입하는 방

안과 학  유형을 심리  학 를 비롯한 신체  학 나 

성  학 , 경제  학  등으로 확 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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